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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2

대전문화재단 살림꾼 누가될까대전문화재단 살림꾼 누가될까대전문화재단 살림꾼 누가될까대전문화재단 살림꾼 누가될까    

사무처장사무처장사무처장사무처장····직원 채용공고직원 채용공고직원 채용공고직원 채용공고... ... ... ... 지역예술계 관심고조지역예술계 관심고조지역예술계 관심고조지역예술계 관심고조    

[대전=중도일보] 대전문화재단이 설립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사무처장 이하 직원채용에 

대한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 

 

특히, 문화재단의 내부적인 행정을 총괄하게 될 사무처장의 경우 직원 채용공고 이전부터 

일부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.  

 

대전시는 내달 말까지 직원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29일 사무처장 1명(계약직 공

무원 `가'급에 준하는 대우)과 팀장 2명(`다'급), 팀원 4명(`마'급)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.  

 

채용공고가 나기까지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단체와 기획사, 학계 등 5~6명의 인사들

이 사무처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.  

 

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“사무처장이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”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지

만 아직 원서접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누가 사무처장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

는 `아직 알 수 없다'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.  

 

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“예술단체 지원이 핵심인 문화재단의 성격 상 사무처장의 영향력은 

경우에 따라 매우 막강해질 수 있다”며 “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예술단체들의 여건을 

고려한다면 사무처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”이라고 말했다.  

 

시 관계자는 “타 시도의 경우 직원 채용에 100여 명이 응모했는데 대전도 비슷한 수준의 

인원이 지원할 것”이라고 전망한 뒤 “채용과정은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될 

것”이라고 말했다.  

 

한편, 시는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. /강순욱 기자  

기여자 강순욱 기자 제작일 2009-09-30 등록자 중도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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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무단 게재를 허용치 않습니다. 뉴스 컨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뉴스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언론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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